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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권리이지만, 이재명 더불어민주

당 대표가 동작을 나경원 후보를 지칭하여 '나베' 별명으로 불려 국가관에 의문이 

제기된다고 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막말이다. 

이 대표의 발언은 2020년 대법원에서 면책받았던 방송토론 발언과는 달리 사실을 

왜곡하여 나 후보의 국가관을 비방하고 여성비하적인 인신공격을 행한 것으로서 공

직선거법 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나 제251조(후보자비방죄)에 해당한다고 본다. 

이 대표가 즉각 이 발언을 취소하고 나 후보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 이

외에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음을 경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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